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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develop instructional contents for teaching and learning

sportsmanship and (2)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sports instructors on that contents. Instructional

contents based on sympathy was constructed from Youtube clips. Final version was developed to apply

situated learning in class and was comprised of twenty-sportsmanship video clips and worksheets.

Participants were sports instructors (N=208)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Open-ended question and

interview on call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instructors’ perception regarding instructional content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ports

instructors responded to the contents as thoughtful experience (1) making myself realize the value of

opponent, (2) making myself realize the value of sports, (3) making myself realize the value of judge,

(4) making myself realize the value of coach/athlete. This study concluded that instructional contents

was touching and emotional. Implication of instructional contents for teaching and learning

sportsmanship, pros and cons of the contents and teaching tip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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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학생들이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하면 타인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팀 동료와 협력하면서 공정

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사회, 가정,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

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학습(Parker & Stiehl,

2004)하기 때문에, 학교체육 연구자들은 체육 및 스포

츠 활동 참여가 인성교육에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그 당

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

와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Beller

& Stoll(1995)은 신체접촉이 빈번한 종목인 농구, 축

구 등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도덕적 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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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과 일반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학생선수들의 도덕적 판단력 수준이 낮은 것을 발

견하였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스포츠 활동은 인성

교육에 가치중립적이며, 스포츠 활동이 인성교육에 유익

하려면 지도자의 교육적 개입과 처치가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Shields & Bredemeier, 1995). 그러나 최근에

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그 자체적으로 인성교육과 유

의미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최근 뇌 과학의 연구 산물인 공감

뉴런(empathy neurons)이라고불리는거울뉴런(Mirror

Neuron)이 있다.

거울뉴런은 이탈리아 신경과학자인 Giacomo(1998)

가 발견하였다. Giacomo는 마카크원숭이가 뇌에서 운

동 지령을 보내는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고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원숭이가 목적을 가지고 평소에 무언가를 쥘

때 전운동피질(Ventral Premotor Cortex:뇌의 F5

영역이라 불림)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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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원숭이 스스로가 무언가를 쥐지 않고, 바로 앞에 있

는 사람이 무언가를 쥐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전운동피질

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 이후로 시작된

거울뉴런계(mirror neuron system)의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인간에게 있어, 거율 뉴런의 F5 영역의 활성화

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유목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뇌섬

엽, 상측두피질, 중전두영역 등과 같은 뇌의 전두엽 부

분과 같이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공진회로(resonance

circuitry)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izzolatti

& Fabbri-Destro, 2010). 인간을 비롯한 몇몇 동물

들의 공진회로의 활성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상대방 행동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활성

화되는데(Siegel, 2007), 공감 뉴런 과학자들은 이러

한 인간의 공감능력이 인간에게 유전적이고 본성적인 능

력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것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

한다(Ramachandran, 2011; Rifkin, 2009).

학교교육관련 연구자들은 거울뉴런이 관장하는 공감

에 주목하고 있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함양은 학생들

의 역량을 높이려는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핵심적인 교

육목표(OECD, 2013)인데, 이때 협력적 문제해결은

공감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공감은동감(sympathy),

연민(compassion), 동정(pity), 자기이입(empathy)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

하고 그것을 함께 느끼는 마음의 성향이자 능력(Kiem,

2016)으로 이해된다. 공감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기반

으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성의 기초

(Lee, 2014)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학생들

이 갖추어야할 역량으로서 인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이다(Chi et al., 2012). 따라서 공감은 단순히 감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능력적 측면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Zins et. al., 2004), 2014년부터 국가시책사

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별 다양한 프로

그램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p.84). 학교 인성교육 연구자들은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부교과

가 아닌 제(諸) 교과들에서 인성교육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체육교과에서는 배려와 존중

의 의미를 가진 스포츠맨십이 주목받고 있다(Jeong et

al., 2013).

스포츠맨십은 체육교과에서 추구하는 거의 모든 덕목

과 인성적 요소들의 개념적 통합체(Choi, 2011)이기

때문에, 체육교과에서 스포츠맨십교육은 인성교육의 다

른 표현이다. 스포츠맨십은 게임과 관련한 긍정적인 개

인관계(Giebnink & McKenzie, 1985), 스포츠상황

에서 행위자가 나타내는 바람직한 행동, 지식, 태도

(Choi, 2011), 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

기에 임하고 심판의 결정과 상대 선수와 팀을 존중하는

것(Mathner et al., 2010)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근

에 학계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맨십관련 연구가 진행되었

다. 이러한 연구들은 통합적 측면의 접근 속에서, 직접

적 신체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시간(Eum & Ko,

2014; Kang et al., 2015; Park, 2014)이나 체육수

업시간(Baek & Park, 2012; Park, 2012; Lee et

al., 2016)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적 변화, 발달 단

계,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와 스포츠맨십 함양 수업설계

및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포

츠맨십을 고양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수학습 모형과 방법

측면에서 연구 틀은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들이

학생들의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이 인성에 어

떻게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한 본질적인 논리 구조는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교사들이 학

생들에게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맨십 함양 교

수학습 방법이나 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뇌 신경과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성과

물인 거울뉴런과 그 기전에 관련되는 공감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Lee(2012)와 Mizuguchi et al.(2014)의

연구는 스포츠맨십 교육측면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Lee

는 스포츠맨십의 본질은 ‘공감(sympathy)1)’임을 주장

하였다. 그는 Adam Smith의 도덕이론이 공감에 기초

하고 이는 것에 기반하여(Wright et al., 2008), 스포

츠맨십의 본질도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혹은 공감하는

1) Lee(2012)는 sympathy를 ‘동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

나, Kim(2013)은 sympathy를 ‘공감’으로 번역하는 것이 기

존의 사회 맥락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거울뉴런이론 연관성을 고려하여 Lee(2012) 연구의 ‘동

감’을 ‘공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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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거울 뉴런과 관련된 공감

능력과 맥을 같이한다. Lee가 스포츠맨십과 공감의 이

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Mizuguchi et al.은 실증적인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fMRI 검사를 통해 주 3회

이상 두 달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남성

들의 사전·사후비교를 한 결과, 거울뉴런 시냅스 가소성

이 매우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가 학교체육연구자들에게 의미있는 이유는 신체활

동 또는 신체활동의 유의미한 관찰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에 기반이 되는 거울뉴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Jang, 2012), 체육 및 스포츠의 경험이 공감을

초점으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팀워크 등과 같은 인

성역량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뇌신경학적이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이다(Shin & Cho, 2015). 따라

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이 공감을 경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내용

과 방법을 개발하고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스포츠맨십을 고양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공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영화들 중에도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요즘 세대

의 학생들에게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준다

(Embrain & Trend Monitor, 2012). 왜냐하면 실화

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을 쉽게 동일시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처럼 실

제로 현실에서 나타났던 스포츠맨십 사례들도 보는 이들

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데, 이러한 영상들은 보는 이들에

게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회

투아웃까지 퍼펙트게임을 이루고 있던 투수가 마지막 심

판의 오심으로 퍼펙트게임을 놓치면서도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며 오심한 심판을 용서하는 모습

(Yonhapnews, 2015.06.21.)은 심판을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의 절정이다. 전 세계 각 곳의 스포

츠현장에서 감동을 주는 스포츠맨십 사례들은 다양한 양

태(Clifford & Feezell, 2009)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학생들에게 쉽게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맨십을 학습하게 될 것을 추

론할수있다. 그리고그기제(機制)에는 거울뉴런이있다.

전 세계의 유튜브 이용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 영상

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있고, 이러한 동영상들은 다

양한 목적의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

기에 적합(Jaffar, 2012)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감

을 불러일으키는 실화에 근거한 스포츠맨십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유튜브 활용은 효과적이다. 유튜브를 통한

실제 사례 동영상을 활용하는 스포츠맨십 교육은 상황학

습이론(Lave & Wenger, 1991)에 부합한다. 이는 스

포츠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은 되도

록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Brooker et al.,

2000; Kirk & Macdonald, 1998)이라는 데 근거한

다. 특히,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를 주제로 한 교수

학습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교수학습되지 않으면 학생

들은 탈맥락적인 체육수업을 이론적인 도덕수업으로 인

식할 우려가 있다(Kim,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감에 기반 한 스포

츠맨십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둘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을 지도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함양 연수를 하고 이들이

연수에서 경험한 스포츠맨십 교육 자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해 학교체육지도자인 스포츠강사들의 반응

을 조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

해서는 교육 일선에 있는 학교체육 현장지도자들이 갖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반응에 따라 그 활용의 폭이 결정되

기 때문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스포츠강사들은 학교 현

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인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체육

교사들보다 더 많이 지도하고 있어서(You et al.,

2014), 스포츠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추후 현

장 적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초․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질적 저하 문제

중 지도자의 질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인데(Kim et al., 2013; Seo et al., 2014),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스포츠강사 역량강

화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연수를 통한 학교스포츠클

럽 운영 개선을 꾀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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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208명

(남=137, 여=71)의 스포츠강사들이다. 스포츠강사들

은 초·중학교에서 체육시간과 학교스포츠클럽시간 등의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연구 절차

연구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단계와 스포츠강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를 교육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단계이다

<Fig. 1>.

1단계: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

영상자료수집단계에서는 상대편 존중, 우리 팀 존중,

심판 존중, 스포츠 존중, 코치/선수 존중의 양태들

(Clifford & Feezell, 2009, <Table. 1>)로 나타나는

스포츠맨십 관련 실제 사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수집하

였다. 연구자들은 영상자료 수집단계에서 상호 점검 하에

스포츠맨십 표현 양태로 선정된 영상이 100개 될 때가지

스포츠맨십사례동영상을수집하고, 다섯가지표현양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유튜브에서 ‘스포츠

맨십’, ‘스포츠퍼슨십‘, ‘sportsmanship’‘ ‘sportspersonship’

등을 키워드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스포츠맨십 발현 사례

영상을 수집하였다. 영상은 100개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10차시를한단원으로산정하고, 한시간에사용되는영상을

2개로 계산하여 2배 이상의 영상을 확보해야 최종적으로

양질의교육콘텐츠를개발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Step
1th Step 2nd step

Content
Educational 

Image
Collection

→

Educational 
Image 

Preliminary
Choice

→

Utilization 
way

Choice of 
Lesson

→

Educational 
Image 
Final 

Choice
→

ImageTitle 
Choice/
Image 
Editing

→
Development 
of Work

Sheet
→

The 
Final 
Text 

Display
→

Sports 
Instructor
Training

→-
Survey/

Interview
/Data 

Analysis

Period
2013.3

~
2013.4

2013.5 2013.6 2013.7
2013.8

~
2013.10

2013.11 2013.12 2014.5
2014.6

~
2014.7

Fig. 1. Research Process

Respect for 
Opponent Team

 ① To do one’s Best          ② Not to do dislikable express     ③ To avoid gamesmanship 
 ④ To congratulate the victory rightly    ⑤ Not to do to others as you would not be done by

Respect for
Our Team

 ① To do a role optimally     ② To accept a personal sacrifice    ③ To set a high value on little 
 ④ To adjust competition well in team   ⑤ To decide and follow team’s roles

Respect for
Referee

 ① To obey judgment of judge             ② Not to offer judge an insult   
 ③ To take bow to judge gracefully        ④ To tell judge politely 

Respect for
Sport

 ① To respect for competitive mind                    ② To respect for sport mind      
 ③ To respect for traditions and customs of game       ④ To obey rules well
 ⑤ To respect for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excellence

Respect for 
Coach/Player

 ① To previse excessive interference by oneself       ② To know sportsmanship accurately 
 ③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earnestness and joy
 ④ To know the history and mind of game rightly

Table 1. The Expression Aspect of Sportsmanship and Examples of Behaviors(Clifford & Feezel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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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맨십교육 콘텐츠 예비선정단계에서는 수집된

100개의 영상들 중에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

기에 적합한 영상들을 예비적으로 선정하였다. 영상 선

정의 기준으로는 첫째, 학생들에게 익숙한 스포츠중목의

영상, 둘째, 영상의 화질이 좋고, 화면의 각도나 영상의

구성이 다양한 영상, 셋째, 영상 언어의 번역이 가능하

여, 학생들의 영상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막 사용이 가능

한 영상들이다. 따라서 크리켓이나 레슬링 종목 영상들

과 중동, 러시아, 스페인 등의 자국 사례 영상들은 예비

선정단계에서 제외되었다. 예비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2) 소속 연구위원 교사 네

명의 감수를 하였으며, 예비선정단계에서 선정된 영상은

총 41개였다.

교수학습 활용방법 선정단계에서는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의 수업활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영상의

편집방향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상상’기

법을 적용하여 영상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도덕적 상상

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상황에 처해있다면)?’이란

질문을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를 하는 방법으

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만드는 창의적이고 인

성교육적인 사고 방법이다(Namkung, 2008). 연구자

들이 도덕적 상상기법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

비적으로 선정된 스포츠맨십 사례 동영상들을 살펴본 결

과,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Problematic situation과

Sportsmanship expression의 내용구조를 가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 Problematic situation은 상대방에게

반칙을 당하거나, 다른 편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상황으

로 추후 장면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상

황이다. Sportsmanship expression은 문제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선수나 지도자들이 스포츠맨십을 잘 발휘하

는 방향으로 문제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상은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문제상황에 처해

2)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온라인 카페에는 2016년 9월 현재

약 5,000여명의 체육교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체육교사(약 12,000명)의 40%를 넘는 수치이다. 이중 연구

위원 교사들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 중 선발된 교사

들로, 전국단위의 연구대회 수상 및 장학자료와 교과서 집필

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체육교육한마당(교육과학기술

부·스포츠교육학회주체)에서는 수업사례분과 운영을 맡아 현

직 교사들 대표로 우수수업사례를 발표하였다.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전반부와 실

제로 영상에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반응한 영상들을

보고 자신이 반응과 비교하는 후반부로 구분하여 편집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기본적인 영상 편집 방향이 결정되고, 이를 기초로 개

발될 교육 콘텐츠의 활용방법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향을

결정하였다. 정해진 교수학습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방법은 교사중심 수업방법이 아닌 학생

중심 수업방법이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창의성을 고

양하는 수업방법이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수업의 안내

자로서, 수업시간에 도덕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

생 스스로 스포츠맨십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촉

진자(facilitator)가 되어야 한다.

영상교육 콘텐츠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예비로 선정

된 41개의 영상들 중 스포츠맨십 교육의 현장 활용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둘이 1차로 25개의 영상을 선정하였으

며,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연구위원 4명의 감수를 통

해 최종적으로 20개의 영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영상

들은 종목별로 축구, 야구, 농구 등 다양하였으며, 기타

관련 영상들<Table 2>도 있었다. 기타관련 영상은 미국

의 스포츠스타들이 질문(즉, 스포츠맨십은 무엇인가?)

을 받고 자신의 말로 스포츠맨십을 정의하는 것인데, 학

생들도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학생들이

수업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Lee, 2002)에 부합한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로 최종 선정하였다.

영상제목 선정 및 영상편집단계에서는 영상의 제목을

정하고 영상을 수업의 방식에 맞게 편집하였다. 연구자

들은 학교현장에서 영상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지

식채널 e>를 참고하여 스포츠맨십 영상들의 길이는 3분

내외가 되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상의 내

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영상의 주제와 내용에

맞게 스포츠종목의 경기 규칙 및 방법을 자막으로 삽입

하였다. 20개 영상들이 모두 영미권 유저들이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정확히 파

악하여 자막을 원뜻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우리

나라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교사 1인과 영

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자막을 제작하여 영상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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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도모하였다. 영상의 편집은 Premiere Pro

CS 5를 사용하였다.

워크시트는 영상과 워크시트가 상호 유기적으로 사용

되도록 구조화하고 개발하였다. 학교현장에서 개선되어

야 할 수업 양태 중에 하나가 영상만 보여주고 다른 교수

학습과정이없이수업하는것이다(Jeon, 2013; Gyeonggi

Provincial Bucheon of Education, 2015). 따라서

연구자들은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영상과 워크시트

가 수업운영 측면에서 유기적인 관련성과 보완성을 가지

며,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교육 방법을 효과적으로 실천

하는데 기여하도록 워크시트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20개의 영상 구조에 따라 워크시트

를 개발하였으며, 이때 자신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수

용한 후, 자신만의 주관적인 이해를 통한 창의적 표현을

생산하도록 하는 반응중심 교수·학습방법(Ha, 2011)을

활용하였다. 개발된 모든 영상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Problematic situation과 Sportsmanship expression

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워크시트도 각각 A면과 B면을 구

별하여 구조화하고, B면 마지막 질문은 학생 본인들이

영상에 맞는 제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제시하도록 하였

다. 워크시트의 구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은 통합적인

체육수업 구현을 통해 스포츠맨십 함양을 연구한 Lee

et al.(2016)에서 사용한 워크시트를 참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최종본 시연단계에서 경기도 B교육지원

청 체육교사 역량강화 연수에 참가한 189명의 중등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교육용으로 개발된 영상

들과 워크시트를 공개·시연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

백 결과, 다수의 체육교사들은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을 교육하기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다음

해 자신이 수업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

다. 그리고 영상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도 제시하였

는데, 영상 자막의 크기 및 영상이해를 돕기 위한 새로

운 자막의 필요 등 이었다. 예를 들어, 영상교육 콘텐츠

④<Table 2>에서는 한 선수가 관중이 분 호루라기 소리

를 심판의 것으로 혼동하여 공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교사들은 문제의 장면이 지나치게 빨리 지나가서 학생들

이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 도 있음을 지적하였

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문제의 장면을 두 번 반복하여

보여주도록 재편집하고 관중의 호루라기 소리도 자막으

로 표현하였다.

2단계: 스포츠강사 연수 및 반응분석

스포츠강사 연수단계에서 연구자들은 2014년 5월 경

기도교육지원청의 소속 208명의 스포츠강사 연수에 강

사로 참여하여 개발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총 2차시로, 먼저 교육 콘텐츠 개발

의 취지/사용법 설명 및 마이크로티칭(1차시), 전체 영

상 시연(2차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이크로티칭에서

는 연구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하는 것처

럼, 연수에 참여한 스포츠강사들을 6~8명의 모둠으로

구성하고 개발한 영상과 워크시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인터뷰 및 분석단계에서는 연수에 참석하여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교육을 받은 스포츠강사들을 대

상으로 연수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일부 스포츠강사

들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수소감문 작성은

전체 연수가 끝난 후 스포츠강사들이 직접 작성하고 교

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을 수거하였다. 연수 소감문은 한

개의 단답형 문항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단

답형 문항은 ‘스포츠맨십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단어 5

개를 써 주세요.’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연수를 통해 스

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들을 배우게 된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하는 질문이었다.

전화 인터뷰는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한 스포

츠강사들의 반응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연수에 참가한 각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과 중

등 스포츠강사 임원진 12명을 대상으로 연수가 끝난 후,

1주일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연수가 끝난 후에, 연수에 참

석한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맨십에 관한 단답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연수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스포츠강사들이

응답한 단답형 질문은 ‘스포츠맨십을 생각할 때, 생각나

는 단어를 5개 써주세요.’였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12명

과 전화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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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은 각 지역교육청 스포츠강사들 중에 임원으로 활

동하는 강사들이었으며, 2명은 육상과 무용 전공 출신이

었다. 전화 인터뷰는 먼저 인터뷰 약속시간을 정하고 정

해진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인터뷰 시간은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45분이 소요되

었다. 인터뷰 내용은 면담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그리고 연수에 참가한 208명의 스포츠

강사가 제출한 연수 소감문 중, 내용이 빈약하거나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30부의 연수 소감문을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178부를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이 연수 활동을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등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사들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스포츠강사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연

수 및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관한 심층적인 질문

(예, “방금 스포츠맨십 자료를 통해 자신을 반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등을 시도하는 반구조

화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위해 먼저 스포츠강사

들이 스포츠맨십과 관련하여 연상하고 응답한 5개의 단

어들을 태그 구름(Tag Cloud)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

으로 표현하였다. 태그 그림 기법은 방대한 단어들 속에

서 빈도수에 따라 색상의 명도 조절, 글씨 크기, 두껍게

처리를 할 수 있어, 독자들이 높은 사용 빈도의 단어들

과 낮은 사용 빈도의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한 눈에 비교

하며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스포

츠강사들이 답한 유사한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들로 통합

하고 코딩하는 것으로, ‘협력’과 ‘협동’은 ‘협력’으로, ‘공

정’과 ‘정정당당’은 ‘공정’으로, ‘끈기’와 ‘인내’는 ‘인내’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는 각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한 다

음 태그 그름 기술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반구조화 인터뷰 및 개방형 설문자료 분석과 관련하

여서는 Flick(2009)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 Flick는 질적 내용분석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범주 활용을 언급하면서, 그 범주는 자료에서 범주를 생

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론적 모델에

서 범주를 할당하고, 사용한 범주는 자료와 비교·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자들은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Clifford & Feezell(2009)의 범주에 따라

분류·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한 다섯 가지 스포

츠맨십 발현 양태를 범주로 활용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여 개방형

설문자료와같이반복적으로신중히읽어가면서 Clifford

& Feezell의 범주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주별로 분류하

면서 범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분

석단위는 주제로 설정하였다. 분석 절차는 Mayring

(2002)의 제안한 분석 단계를 활용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은 각자 자료 전체

를 정독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여, 712개의 내용들을

선택하였다. 둘째, 선택된 내용들을 다시 정리·검토하면

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분류하여 총 22개의 목록

으로 축약하였다. 셋째, 다시 연구자들이 분류된 목록과

사례들을 도출하면서 8개의 목록으로 분류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Clifford & Feezell(2009)의 범주에 따라 4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논문의 진실성

Creswell & Miller(2000)가 제시한 질적 자료 분

석 방법들을 적용하여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들

(Sandelowski, 2000)인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

능성(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확인가능성

(conformability)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

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업

소감문과 전화 인터뷰의 전사 자료들 중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은 원문의 의미가 변하

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정하였으나, 모든 자료는 되도록

원문의 자료가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보조기구(전화 통화 녹

음기)를 사용하여 자료의 손실을 예방하고, 개방형 설

문, 면담 등 자료의 다각화와 동료 검토와 연구 참여자

확인을 통해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개방형 설문

지의 내용들 중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응들은

개방형 설문지에 기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면담을

실시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을 보충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 절차와 상황적 특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분석한 전체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스포츠교육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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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인의 도움을 통해 연구 자료와 범주 구성 및 결과해

석의 오류를 점검받았다.

연구 결과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사용

하는 워크시트<Fig. 2>와 영상<Table. 2>으로 각각 20

개를 개발하였다. 교육 콘텐츠는 1차시 수업에서 영상 2

개와 이와 연계된 워크시트 2개가 사용되도록 구성하여

총 10차시 분량이다.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종목별로 보면 야구(소프크볼)

4개, 축구 3개, 육상 2개, 농구 2개, 미식축구, 2개, 테

니스, 줄다리기, BMX, 모터사이클이 각각 1개였고, 학

생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맨십의 개념을 물어보는 기타 영

상이 3개였다. 그리고 개발된 스포츠맨십 영상들을 스포

츠맨십 표현 양태별(Clifford & Feezell, 2009)로 구

분할 때 다수의 콘텐츠들이 2개 이상의 양태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연구자들 및 연구회 연구위원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영상에서 가장 주요하게 주고자하는 메시지

를 고려하여 하나의 스포츠맨십 양태를 결정하고 분류를

하였다.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영상들을 표현

양태 별로 보면, 스포츠존중 7편, 상대편존중 6편, 코치

/선수존중 3편, 우리팀존중 2편, 심판존중 2편으로 구

분되었다. 전체 영상들의 러닝타임은 가장 짧은 것이 영

상교육 콘텐츠 ⑯으로 50초였으며, 가장 긴 것이 영상교

육 콘텐츠 ⑥으로 3분 57초였다.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은

토론을 사용한다. 토론은 유태인들이 전통적인 학습방법

인 하브루타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향상

시켜 인성교육에 효과(Jeong, 2015)가 있을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Hyun, 2014)시킬 수

있는 수업방법이다. 개발한 워크시트에서 마지막 질문은

(<Fig. 2>의 <Activity 5>) 창의적수용과발산을활용하

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Fig. 2. Example of work-sheet for Image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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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Title Sport field Runnin
g time Summary of Image

Respect
for

Sport

① Look here! Motorcycle 1′54″  Motorcycle of a player was out of order before a starting signal. So other 
player gave a signal to referee instead of him.

②
You more 

than victory BMX 1′24″  A player has fallen down among the events. Evan got off his BMX and 
helped the player who has fallen to get up from the ground.

③
Pull out
a man! Tug-of-war 2′17″  A player of Germany can’t participate in a game for injury. So Switzerland 

pull out a player spontaneously to compete fairly. 

④
A special 
mission Soccer 1′27″

 Just as soon as a field player of an rival heard sound of the whistle of a 
spectator and catched the ball. An Referee gave other team penalty kick. 
But coach of other team ordered his player to kick the ball out of goalpost.

⑤
Chance? 

full down Soccer 1′11″  A attacker saw a goalkeeper of an rival team has falllen onto the floor So, 
he catched ball, stoped the game and gave a signal to referee.

⑥
Absolutely
Awesome

Track and 
field 3′57″

 Megan saw Arden who ran in front of herself has fallen down in an 
athletic meet. Megan helped the Arden who has fallen to get up from the 
ground, and helped her along the way.

⑦ Jump ball Baseball 1′27″  Eric can’t participate in a game for injury. So, both team coaches gave 
him chance to jump his cheeks in the last game of season.

Respect
for

Rival 
Team

⑧
No, to the 

end!
Track and 

field 2′39″  Derek couldn’t participate in game for injury on the race. But he complete 
race with a slight limp without giving up.

⑨

The first 
home run 
In her life

Softball 3′11″  A hitter-runner has fallen down on the first base for injury. At this time 
defence players carried her and helped her scoring.

⑩ Help her! Softball 1′54″  A runner on 2nd base has fallen down when he ran to the 3rd base. At 
this time defence players carried her and helped her scoring.

⑪
We are 
the one

American 
football 1′48″  A quarterback has fallen down bleeding. All the players came to him and 

cheered up. 

⑫
A great 

stop
American 
football 1′54″  Chip has suffered from down’s syndrome is a american football player. 

Both the coaches helped him score a touchdown in last game of season.

⑬ I am ok! Soccer 1′17″  Ronaldo stepped on Lampard foot. A referee declared foul. At this time, 
Lampard stood up and say to a referee and Ronaldo “I am OK”. 

Respect
for 

Coach
/Player

⑭
Moment to 

eternity etc. 1′21″  The meaning of sportsmanship are Respect for others, patience, and pride. 
And sportsmanship eventualize in a moment and last forever.

⑮ Handshake etc. 1′12″  What is sportsmanship who members of the national team in America is saying?
⑯ To go pro etc. 50′  What is sportsmanship who members of the national team in America is saying?

Respect
for
Our 

Team

⑰ Team Basketball 3′8″  Wade is a very famous player in NBA. He emphasized sacrifice and 
cooperation of team members in interview after won the NBA final game.

⑱ Look at 
eyes!

American 
football 3′21″  A coach emphasized team and meaning of the their best in halftime 

meeting.

Respect
for

Referee

⑲ I had 
touched! Tennis 3′4″  Murray said to the referee frankly “I touched the net’ and he lost the point 

in The Wimbledon Championships.

⑳ Perfect 
Response Baseball 3′26″  Galarraga don’t criticize the referee saying “Anybody takes mistake”, when 

he lost pitching a perfect game because of wrong decision of the referee.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Sportsmanship Images * min.=′, sec=″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Contents for Sportsmanship 597

워크시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업의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편집된 영상의 진

행순서와 맞게 수업진행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스포츠맨십 영상들을 동일한 영상진행패턴

을 보이도록 편집하였다. 예를 들어, 영상교육 콘텐츠

⑬<Fig. 4>처럼 영국 축구경기 첼시와 맨유 경기 중에

호나우두선수가 램파드 선수의 발을 밟아 넘어뜨리는 상

황이 발생한다〔Problematic situation: work-sheet

A side 〕. 이때 심판은 반칙을 선언한다. 그리고 반칙

을 당한 램파드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반응한다

(Sportsmanship expression: work-sheet B side).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먼저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장

면만 보도록 편집된 영상을 상영하고, 학생들이 워크시

트 A면에서 해당 문제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

게 반응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역지사지적 문항에 답을

하도록 요구한다. 학생들이 답을 한 후에는 모둠별로 자

신이 답한 내용을 서로 토의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교사

는 학생들과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램파드선수의

반응을 확인하는 질문과 램파드 선수 행동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모둠에서 토의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모든

워크시트의 마지막 질문은 해당 영상에 대한 자신만의

제목을 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가 개성적으

로 발현(Ha, 2011) 되도록 하였다.

스포츠강사들의 반응

스포츠맨십 관련 단어

스포츠맨십 연수 후, 스포츠강사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생각하며연상한다섯개 단어를표현하라고요청하였다.

스포츠맨십관련 주제어를 빈도분석한 후 태그구름(Tag

cloud) 방법으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Fig. 3>, 본 그

림에서는 빈도수가 4개 이상인 단어들만 표현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스포츠맨십 관련 단어를 총

653개로 표현하였다. 이중, ‘배려’가 80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협력’ 49개, ‘공정’ 42개, ‘페어플레이’

35개, ‘존중’ 34개, ‘규칙준수’ 26개, ‘정직’ 23개, ‘인성’

19개, ‘최선’ 16개, ‘나눔’ 15개, ‘열정’ 14개, ‘팀 워크’와

‘인정’ 11개, ‘매너’ 10개로 나타났다. 10개 미만 5개 이

Fig. 3. Analysis of sportsmanship related words

상의 빈도로 분석된 단어들은 ‘경쟁’, ‘희생’(이상 9개),

‘노력’, ‘정의’(이상 7개), ‘격려’, ‘즐거움’(이상 6개), ‘신

사’, ‘경기’, ‘도전’, ‘사랑’, ‘승리’, ‘이해’(이상 5개)로 분

석되었다. 5개미만 빈도로 분석된 단어들 중에서, 4개

의 빈도로 분석된 단어들은 ‘동료의식’과 ‘봉사’ 등 모두

6개였으며, 3개의 빈도는 ‘공감’과 ‘리더십’ 등 모두 10

개였다. 2개의 빈도로 분석된 단어들은 ‘감동’과 ‘섬김’

등 모두 31였으며, 1개의 빈도로 분석된 단어들은 ‘과

정’, ‘롤모델’ 등 모두 65개였다.

면담 및 설문지 분석 결과

연수에 참여한 스포츠강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면

담 및 개방형 설문자료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한 결과,

스포츠강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스포츠맨십 연수와 교

육 콘텐츠에 대해 ‘상대편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

육 콘텐츠’, ‘스포츠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

텐츠’, ‘심판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텐츠’,

‘코치/선수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었다.

① 상대편 존중

싫어하는 표현을 안 하는 것, 승패와 관계없이 승리축

하를 진심으로 하는 것과 게임스맨십을 피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는 상대편 존중하기(Clifford & Feezell, 2009)

는 스포츠맨십 교육영상을 통해 스포츠강사들에게 감동

을 선사하고 있었다. Schneider & Bowen(199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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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Content Precautions

1 

The first half 
of image

＊Teacher explain 
a d d i t i o n a l 
e x p l a n a t i o n 
about image.

There is in the second half 
of football game.

<Problematic situation>
Ronaldo stepped on Lampard 
foot. A referee declared foul.

<Question> What would do 
I do if I were Lampard?

2

A side of 
work-sheet

<Activity 1> What would do I do if I were 
Lampard?

<Activity 2> Write the answers of 
others on work-sheet. ＊Students must 

have enough time 
to discuss.<Student> Answer and write on work-sheet. <Student> Each other announce answer 

of <Activity 1> and listen to speaking.

3 

The latter  
half of image

＊ S t u d n e t s 
concentrate on 
image.< S p o r t s m a n s h i p  

expression>
Lampard stand up rightly 
and says to referee “I am 
OK.”

<Sportsmanship  expression>
Lampard says to Ronaldo  
“I am OK.”

<Subtitle> You can follow 
Lampard’s sportsmamship 
even if you haven’t 
Lampard’s skills.

4

B side of 
work-sheet

<Activity 3> What did 
Lampard do in image?

<Activity 4> What do you 
think about his behavior?

<Activity 5> Rename the 
image! ＊All the students 

answer and listen 
to speaking answer 
of <Activity 4>.

<Student> Answer and write 
on work-sheet.

<Student> Answer and write 
on work-sheet and Each other 
announce and listen to speaking 
answer of <Activity 4>. 

<Student> Answer and write 
on work-sheet Each other 
announce and listen to speaking 
answer of <Activity 5>. 

Fig. 4. Example of Usage for Image ⑬

감동은 만족보다 심화된 감정 상태로, 기대를 전제로 하

여 그 기대 수준을 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들

의 주장대로라면, 스포츠강사들이 본 스포츠맨십 영상들

은 스포츠강사들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수준을 넘는 행

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선수 출신의 스포

츠강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스포츠세계와 영상에서 실제

로 상대편 존중의 스포츠맨십을 실천하고 있는 엘리트선

수들의모습이오버랩되면서감동의깊이는더욱깊어졌다.

어떠한경기라도승과패가갈리고어쩌면이결과에따라서

중요한것들이바뀌어질수있는경기에서스포츠맨십을보

여주는 것은 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보여준 스포츠맨십들은 경기를 떠나 상대팀을 이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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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축하해주는부분에서멋지다고생각하였습니다(중학

교 스포츠강사 남11).

일단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승부,

승리, 이기는법을먼저배웠었기에상대방을배려하는저런

매너있는행동들이얼마나어려운지잘알고있습니다(중학

교 스포츠강사 남15).

예술 공연을 보는 관객들의 감동은 스토리에 대한 상

황적 이해와 동감을 할 때 일어나는데, 그것은 관객들이

스토리가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Koo, 2015). 영상 ⑨에서 생애 첫 홈런을 친 여학생은

다리 부상으로 1루 베이스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 상대팀 선수들이 그녀를 들어서 홈베이

스까지 돌아 홈런을 친 것으로 인정하게 도와준다. 자신

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러한 행동들에 스포츠강사들은 감동을 하고 있었다.

스포츠강사들이 상대편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었다.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를 결과 중심적으로만

보는 문화(Park, & Kim, 2015)가 팽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특히 선수출신 스포츠강사들은 승리지

상주의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었다.

저는아이스하기선수로직접선수생활을했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본것처럼스포츠맨십을본적이정말로한번도

없었고, 정말상대가부상을당하여약점이노출되면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승부에만 집착하고 스포츠맨십은 전혀

생각하지않고선수생활을했습니다. 동영상을시청하는내

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중학교 스포츠강사 남2).

…상대방보다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평등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는 스포츠맨십 영상

을보았습니다. 경쟁이중요시되는우리나라에서이와같은

스포츠맨십이 더욱 발전하려면 어떠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여20).

② 스포츠 존중

스포츠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경쟁의 정신을 존중하

는 것, 성취감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는

스포츠 존중하기(Clifford & Feezell, 2009)를 통해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이를

이루려고 하는 스포츠맨십의 발현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추구만이 아닌 스포츠맨십, 즉 인성교육

측면에서 체육과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BMX 경기에서어른들이라면정말하기힘든행동을아이가

하는것을보고스포츠의존재이유에대해서생각하게되었

습니다. …가장인상깊게본동영상은프로축구경기에서Di

Canio라는 선수가 상대 골키퍼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공을손으로잡아경기를중단시킨장면입니다. 사실, 프

로경기에서 그런 장면을 보기 너무 어렵고, 자칫하면 우리

팀동료, 감독, 팬에게비난받을수있는상황에서도그러한

따뜻한마음에감동을받았습니다(중학교스포츠강사남21).

스포츠가 단지 득점을 내고 승리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건전하고멋진경기를이루어내는것이참된것이라

는것을느꼈습니다. 무용을전공한강사로서동영상을보며

크게 느낀 점은 스포츠경기가 그냥 단지 경기 룰을 지키고

득점을내고승패에중점을두는단순한경기가아닌감동적

이고 관객, 관중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한

편의공연무대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중학교스포츠강사여13).

스포츠맨십 영상들은 스포츠강사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얻은 승리가 소중하다

는 스포츠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있었다. 스포츠강

사들은 ‘영상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와 같은 상

상을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각하고 있었다. 스포

츠강사들은 도덕적 상상 기법과 관련한 역지사지를 통해

자신의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었다.

…자신개인의기록, 팀의 승리를 벗어나나도저런상황이

닥치게되면아무런망설임없이스포츠맨십을발휘할수있

을까?(중학교 스포츠강사 남11).

20개의영상을보면서 ‘사람들이다이기려고만하지는않는

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존중하고힘을주고어려

운상황에서도상대방을도와주는것을보고정말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였으면 저러지 못했을텐데…(초등학교스

포츠강사 여31).

역지사지는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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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 지도자들이 주로 사용하

는 교육적 방법 중에 하나이다(Kim et al., 2013). 일

반적으로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

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

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공감하고 동정하는데(Lee et

al., 2008), 스포츠맨십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반

성하는 스포츠강사들은 영상에서 제시하는 스포츠맨십

발현 상황에 높은 공감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③ 심판 존중

심판의 판정을 준수하는 것, 심판에게 모욕을 주지 않

는 것과 심판에게 공손히 말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는 심

판 존중하기(Clifford & Feezell, 2009)를 통해 스포

츠강사들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이지 않고 정직

하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과 심판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부상선수에대한배려, 팀워크/팀 기여도중심, 심판판정에

대한순종, 심판이보지못한파울에대한숨김이아닌고백

등으로구성된영상자료및책자를보고감동받았습니다(중

학교 스포츠강사 여35).

심판의결정적인오심을대하는미국프로야구투수의인격

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중학교 스포츠강사 남67).

‘오심은 선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Lee, 2006)라

는 표현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심이 선수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오심이 해당 선수에게 열심히 노

력한 모든 것을 물거품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생각하면,

오심이 발생했을 때에 차분한 마음으로 심판에게 공손히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퍼펙트

경기를 오심으로 놓치는 경우(영상 ⑲)나, 심판의 오심
으로 자신이 얻은 이득을 포기하고 심판에게 오심을 지

적하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장면(영상 ⑳)은 스포츠
강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의 감정을 들

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두 영상 모두가 실제 경기 중에

나타난모습들이기때문이다. 맹자는도덕적으로부끄러움

을 느끼는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Chung,

2011), 스포츠강사들이 스포츠맨십 영상을 통해 느꼈

던 부끄러움은 맹자가 언급한 도덕적 부끄러움과 일맥상

통한다.

사실나였으면절대로하지못했을상황들이많이나와서놀

랐습니다. ‘경기의 승패나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을

때나상대선수를배려할수있는마음이생겨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인성에부끄러움을느끼기도했습니다(중학교스포츠강사남4).

…사실영상을보기전까지만해도스포츠맨십은나에겐존

재하지않을거라고생각하면서보기시작하였지만, 몇개의

영상을보면서나자신이부끄러워지고나를한번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남14).

④ 코치/선수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자료

스포츠맨십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게임의 역

사와 정신을 올바로 알고 있을 것과 진지함과 즐거움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는 코치/선수

존중하기(Clifford & Feezell, 2009)를 통해 스포츠

강사들은 지금까지 염두하지 않았던 스포츠맨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스포츠맨십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는 것

을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스포츠맨십의의미를다시한번생각해보게되는좋

은 시간이었고 체육교과에 있어서 스포츠맨십의 중요성 또

한느꼈습니다. 무엇보다오늘 연수를통해제가앞으로학

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만한

많은정보와노하우를얻어가는것같아서좋습니다(중학교

스포츠강사 여9).

제가학생시절이나지금아이들앞에서서서수업을할때

도솔직히스포츠맨십에대해서배운적도관심도없었습니

다. 오늘 여러영상을보면서스포츠맨십은서로에대한배

려, 존경심에서 나오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

이들앞에서스포츠맨십이많이부족했다는것을느끼며, 아

이들에게도제가느낀것을알려주고싶은마음입니다. 아이

들이스포츠맨십을알고익힌다면왕따도사라질것같습니

다(중학교 스포츠강사 남28).

스포츠강사들이 이미 경험한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

육은 교과수업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천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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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하더라도 우연적인 사건에 기반 하거나, 잠재적

교육과정의 형식을 띠었다(Namkung, 2008). 또한 생

활지도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보다

문제 학생들 위주로 적용되어져 왔다(Hyun et al.,

2009). 체육교육에서도 인성이나 도덕성 형성과 직결

되는 스포츠맨십 교육은 도외시되고, 이루어지더라도 매

우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왔다(Park, 2003). 그러나 스

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의도적인 수업계획 속에서 스포

츠강사들이 구체적으로 스포츠맨십을 학생들에게 가르

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강사들은 스

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수업 또는

이외의상황에서도교육자의입장에서사소한행동도쉽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

을 해 봅니다(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여23).

스포츠맨십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상황에서일어나는긴장감속에서이성

을찾고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기란쉽지않습니다. …아이

들을가르칠때스포츠의기능적인면뿐만아니라이러한스

포츠맨십도함께교육하여아이들의좋은인성과매너를갖

게 하는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중학교 스포츠강사 남19).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감에 기반한 스포츠맨십 교육 콘

텐츠를 개발하고, 스포츠강사들을 대상으로 그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감은 거울뉴런과 관련하여 인성교육

역량/스포츠맨십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대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재구성한 스포츠맨십관

련 20개의 영상 콘텐츠와 워크시트를 개발하였으며, 스

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들은 학생참여중심 수업방법 안에

서 활용되도록 구조화되었다.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맨

십을 생각할 때, 배려를 가장 먼저 떠올렸으며, 스포츠

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하여 스포츠강사들은 ‘상대편 존

중·스포츠 존중·심판 존중·코치/선수 존중의 가치를 깨

닫게 하는 교육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영상과 워크시트로 구성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

텐츠의 개발측면이다. 대중의 동감을 얻은 영화를 통해

관객들의 웃음과 눈물을 나게 하고, 영화 ‘도가니’처럼

법을 바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는 것

(Kukminilbo, 2011.11.18.)을 보면 영상이 이를 본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면서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본 연구에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공감을 통한 감

동이 있는 영상들을 편집·활용하여 영상이 주는 영향력

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新아나공 수업3)’이라고 지

적되고 있는 ‘영상만 보여주는 수업’의 폐해(Gyeonggi

Provincial Bucheon of Education, 2015)를 극복

하고 학생중심 수업방법인 토론을 수업구조 속에서 자연

스럽게 실천되도록 하는 워크시크가 개발되어 수업속에서

영상과 워크시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체육수업 현장에서 스포츠맨십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한가? 그 대

답은 긍정적이라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효과적으

로 타인과 상황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상황관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Smith, 2013). 하지만 교사용 지도서에서 스포츠맨

십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개념인 페어플레이 개념조차

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교수학습하는

방법은 페어플레이 사례 칭찬하기, 정정당당한 게임 참

여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 이야기해보기 등의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개념의 논리적인 방법을 제목수준에서 제시하

고 있는 상황이다(Kim, 2011). 즉, 실제적인 상황관찰

기회를 활용한 구체적인 수업전개 방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스

포츠맨십 교육실천이 되고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이

런 측면에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상황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사례들이 제시되고, 도덕적 상상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성적 사고를

3) ‘아나공 수업’이 학생들에게 공만 주는, 교수학습과정이 없는

수업을 빗댄 말이라면, ‘新아나공 수업’은 수업시간에 학생들

에게영상만보여주고교수학습과정이없는수업을일컫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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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경험하게 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중심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와 함께 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음

을 예상하게 한다.

하지만 개발한 영상과 워크시트들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상측

면에서 학생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즉 국내의 프로스포츠 종목들과 학교 현장의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소재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의 의도는 아니였지만, 개발

된 스포츠맨십 영상들은 모두 외국의 영상들이었다. 따

라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영상마다 다양한

자막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의 스포츠맨십

발현 영상들을 활용한다면 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워크시트 측면에서 제목란을 공란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영상제목을 만들 때, 온전히 창의성을 발휘하도

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워크시트 개발

과정에서 제목 란을 공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목을

제시하고 다음에 학생들이 영상의 제목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으로 할지 고민을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교육적 의도를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만든 제목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이 온전히

자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워크시트 제목을 공란으로 두고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제목을 발표할 때 마지막에 교사도 자신이 만든 제

목을 발표하는 것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양하면서도 교

사의 교육적 의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워크시트 개발에 적용된 토론 방법 이외에도 다

양한 수업방법개발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최근 소수민

족인 유태인들의 과학, 경제, 정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유태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

특한 토론형식 교육방법인 하브루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브루타는 현재 이스라엘 학교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

생들끼리의 토론수업 방식으로, 한 주제나 사건을 가지

고 진술·질문·대답·반박하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토론

하는 방법이다(Jeon, 2012). 하브루타는 학생들의 창

의적 사고력 및 고등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토론참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소통과 경청 그리고 설득능력도 향상되어

인성교육에 효과적이다(Jeong, 2015). 따라서 워크시

트에 적용되는 수업방법으로 기존의 토론 방법과 더불어

하브루타는 스포츠맨십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한 스포츠

강사들의 인식측면이다.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는 거울 뉴런 이론에 기초하여 공감을 대주제로 제작되

었으며,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고자 실화를 소재로 하

였다.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맨십 연수를 통해 경험한

교육 콘텐츠를 ‘상대편존중·스포츠존중·심판존중·코치/

선수존중을 깨닫게 하고 교육자료’로 반응하였다. 스포

츠강사들은 스포츠맨십 교육영상을 통해 감동했다고 반

응하였으며, 승리지상주의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반성하기

도 하고,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의 자신을 돌

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스포츠강사들의 스포츠맨십 교육영상에 대한 반응들

에서 ‘우리 팀 존중’에 대한 반응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팀 존중’에 관한 영상은 두 개가 개발되어 시연되

었지만, 분석 결과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영상들이 스포츠맨십 양태별로 균형있게 개발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연구자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무작위로 찾는 가운데 선별적으로 영상을 교육콘

텐츠로 개발한 이유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양태별로 균

형있게 업로드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균형있게 교육영

상이 개발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교육 콘텐츠가 ‘스포츠 존중’과 ‘상대편 존중’에 치

중되어 개발되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균형있게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다른 양태에서도 더 많은 영

상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개발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의 스포츠맨

십을 고양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졌지만, 연구결과를 보

면 정작 연수를 받은 스포츠강사들에게 인성교육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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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다시 말해, 본 교육 콘텐츠는 스포츠강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인성교육의 대표

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Namkung, 2008), 스포츠맨

십 교육 콘텐츠를 통해 스포츠강사들 스스로가 역지사지

로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러

한 스포츠강사들의 반응은 공감을 주제로 스포츠맨십 교

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의 목적이 일정부분 달성되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맨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배려를 떠올렸다<Fig. 3>. 배려를 기반 한 선한 행동은

공감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배려는 공감을 토대로 형

성되기 때문이다(Wright et. al., 2008). 따라서 인성

이 좋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2011 창의·

인성교육과정에서는 배려를 인성요소들 중에 하나로 다

루고 있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입장을 공

감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러한 공감은 영상 ⑱처럼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에 우승한 주전선수가 인터뷰에서, 먼저

자신들에게 진 상대팀 선수들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우승

의 원동력이 자신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같은 팀 동

료들과의 협력과 모두의 희생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즉,

한 팀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식은 지금의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인성교육으로서 의미

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Woo & Nho, 2014). 즉, 공감을 대주제로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인성과 공감이 상호연

관이 있다는 Park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간접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스포츠강사들이 스

포츠맨십을 통해 ‘공감’을 떠올린 횟수는 3개에 불과하였

다.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맨십 교육콘텐츠를 통해 공감

하고 감동하고 있었으나, 정작 스포츠맨십을 공감과 연

결하여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공

감과 스포츠맨십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시도(Lee,

2012)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추후에 학교체육 지도자

들을 대상으로공감 및 스포츠맨십과 인성교육의관련성과

함께 거울뉴런의 뇌 과학적인 발견 등이 체계적으로 연

수가 실시되어 인성교육차원에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이론적기반위에확고히자리매김할수있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승리지상주의에 젖어 있다고 고백

한 스포츠강사들은 모두 스포츠맨십 영상에서 보여준 남

을 위한 배려에 공감하고 감동하였다. 이는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가 학생들에게도 인성교육 측면에서 유용하

게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서 인용한 일부 선수 출신 스포츠강사들의 반

응을 보면, 현재의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 스포츠맨십교

육 즉,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개발 자료는 승리지상주의에 내몰려 있는 학

생선수들(Lee et al., 2013)에게 스포츠맨십을 교육하

기에 적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스포츠맨

십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다분히 추상적이며, 그 개념이

이론적 관점에서 이해되더라도 실천적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츠맨십 준수의 절대성을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스포츠맨십 적용의 해석이

나 수용여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eo & Hwang,

2013).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료로 교육을 할

때에는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의 지

도가 자칫 정신론이나 도덕론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Kim(2011)의 지적을 고려하여 교사는 지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과 워크시트가 유기적으로 활용되는 20개

의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가 개발하였다. 교육 콘텐츠

에는 학생중심 수업 구조 속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학생

들의 창의적 발상 방법(Ha, 2011)과 인성교육 사고 방

법(Namkung, 2008)이 적용되었다.

둘째, 스포츠강사들은 스포츠맨십을 통해 ‘배려’를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

육 콘텐츠를 통해 ‘상대편존중·스포츠존중·심판존중·코

치/선수존중’을 깨닫고 있었다.

공감은 경쟁과 성공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적 한계

를 극복하는 삶의 대안적 가치로서 중요하고, 이와 맞물

려 뇌 과학의 산물인 거울 뉴런의 발견과 인간의 공감능

력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다(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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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chandran, 2011; Rifkin, 2009). 따라서 공감

과 스포츠맨십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유의미하다.

인성교육은 다원화되고,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실제상

황과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데(Namkung,

2008), 이런 측면에서 스포츠는 국가, 대륙, 세대, 성별

을 초월하는 효과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상황학습 원리를 고

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한 학생들은

전이가 되어 실제 스포츠맨십 행동을 하도록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처럼 실제상황

이 매체에 의해 제공될 경우 학생들은 사전 지식이나 문

제 해결 전략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에 상황에

서 이전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전이된 행동을 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상황학습의 장점(Lee & Whang, 2009)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한 교과를 넘어 인성교육에 유용한 자료

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개발된 스포츠맨

십 교육 콘텐츠는 실제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지도하

는 수업에서 활용되고 그 효과도 다각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다시 수정되고 다양

한 유형과 형태의 제2, 제3의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온라인에서 학생들에게 공감

을 일으키는 많은 영상들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수업에

서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수업 목적

에 맞게 영상들이 편집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

구조 속에서 활용하도록 돕는 워크시트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Jeon, 2013). 본 연구는 앞으로 온라인에 있

는 다양한 자료들을 학교 수업에 변용하여 사용하는 측

면에서, 수업 목적에 따라 학생중심 수업 방법을 고려하

여 개발하고 적용하는 범례(範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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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

이태구․이한주(연세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거울뉴런(Mirror Neuron)이론에 기초하여 공감을 주제로 학생중심 수업활용 스포츠맨

십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들을 대상으로 그 반

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는 공감을 대주제로 상황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유튜브에서 스

포츠맨십을 발휘한 실제 영상들을 선정·편집하여 학생중심 수업방법을 적용한 워크시트와 함께 10차시 분량

20개가 각각 개발되었다.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 후, 경기도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208명의 스포츠강사

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연수를 진행한 후, 개발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인터뷰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을 통한 분석결과, 스포츠강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에 대해, ‘상대편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텐츠’, ‘스포츠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

텐츠’, ‘심판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텐츠’, ‘코치/선수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콘텐츠’로

반응하였으며, 스포츠맨십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식에 대하여 논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스포츠맨십, 거울뉴런, 교육 콘텐츠, 유튜브, 인성교육


